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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험소식 및 수험자료] 

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식 개최

사법연수원 43기 연수생들이 지난 1월 20일  14: 00-15:20 사법연수원 

강당에서 수료식을 갖고 본격 인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. 

사법연수원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양승

태 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 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

열고 786명의 법조인을 배출했다. 입소 시기별로 41기가 1명, 42기 145명, 

43기 640명이다. 성별로는 남자 500명, 여자 286명이다. 

년  수료생의 경우 군에 입 하는 179명을 제외한 나머지 607명 가운데 

반에 못 미치는 284명(46.7%)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 다. 이는 

지난해 46.8%와 비슷한 수 이다. 다만 수료식 이후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

만큼 이들의 최종 취업률은 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. 지난해 8월 기  취

업률은 98.2% 다. 

올해 연수생 에는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람이 

137명으로 가장 많았고, 재 연구원과 검사에 각각 46명, 40명이 지원했다. 

공공기 에 32명, 일반기업에 24명이 취업했다. 

이날 수료식에서는 수석 수료생인 이 상(24세,법무  입 상, 원외

고, 서울  경제학과 )씨가 법원장상을, 장민주(26,법무  입 상, 목포

고등학교, 서울  법 )씨가 법무부 장 상을 받았다. 한변호사 회장상에

는 변호사로 지원한 서민경(27·여)씨가 선정 다. 

43기 수료자 에는 민일  법 의 아들 민경호씨와 이승  서울고법 부

장 사의 아들 이무룡씨, 구지검 김천지청 김경석 지청장의 딸 김수양씨, 

강문종  부산지법원장의 아들 강 태씨가 포함 다. 

양 법원장은 이날 수료식에서 "우리가 신 하는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

그 바탕으로 한다"며 "여러분은 단순히 법률 문가로서 활동하는 데 그치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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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'법치주의 수호'라는 법률가의 공  사명에 

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"고 강조했다. 

이어 "법률에 한 문 인 지식만으로는 이같은 법조인의 역할을 다 할 

수 없다"며 "고매한 인품과 품격, 희생정신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쌓지 

않으면 결코 사회를 이끌어가지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없을 것"이라

고 지 했다. 

아울러 법학 문 학원(로스쿨) 출신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법조일원화 제

도가 시행되는 등 변하고 있는 법조계 상황을 언 하며 "무릇 변화는 실

에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되지만, 새로움을 개척해 나가

는 사람에게는 기회이자 축복이 된다"며 "변화를 두려워 말고 기 속에서 기

회를 보는 정 이고 진취 인 자세로 처한다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

을 것"이라고 조언했다. 

(뉴시스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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